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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개인 심리적 특성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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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적 요인인 양육스트레스와 모의 개인 특성 변인들을 통합한 다차원적 

접근에 기반하여 모의 군집유형을 파악해보고, 각 유형별로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 3-6세 유아의 모 45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군집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스트

레스와 정서적․인지적 조절 및 마음챙김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잠재 집단은 세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 조절저하 취약유형(높은 양육스트레스, 높은 정서조절곤란, 낮은 인

지적 자기조절, 낮은 마음챙김), (2) 일반 평균유형(평균수준 양육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 인

지적 자기조절, 마음챙김), (3) 조절유지 양호유형(낮은 양육스트레스, 낮은 정서조절곤란, 높

은 인지적 자기조절, 높은 마음챙김). 조절유지 양호유형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자녀의 문제

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조절저하 취약유형과 일반 평균 유형에서는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

하는 어머니의 개인특성 변인 양상에 따른 개별적 관리를 통해 향후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

의 예방뿐 아니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기개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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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신체․인지․정서적 발달과정

에서 매우 역동적이고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특히, 만 2세 이후 유아기는 2세 

이전 영아기에 비해 또래와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많아진다(장효은, 김춘경, 

2018). 이처럼 낯선 환경에서 또래와 놀이․경

쟁 등 사회적인 관계와 경험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문제행동의 발생가능성

도 증가하게 된다(Lutz, Fantuzzo, & McDermott, 

2002). 실제 3-5세 유아 842명을 대상으로 한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과 박진아(2004)의 국내 

연구를 보면, 연구대상의 7-13% 정도가 높은 

수준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문제와 산

만하거나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아기 정서문제와 행동조절의 

어려움은 이후 발달과정에서 학령기 부적응 

혹은 학업수행능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일으

킬 수 있으며(양혜영, 1997), 심각할 경우에

는 일탈이나 비행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Emond, Veenstra, Ormel, & Oldehikel, 2007). 또

한, 성인이 된 후에도 다양한 심리사회적 측

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진숙, 

2003).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의 발달적 민감성, 

역동성 및 문제행동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고

려하여 아동기 문제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양육특성에 주목하고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개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양육

자는 유아가 접촉하는 외부환경 중 최초의 사

회환경으로(송영혜, 김은영, 2007), 어머니의 

개인특성인 조절능력과 외부 자극에 대한 자

기진정 자원인 마음챙김은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와 높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

다(Crespo, Trentacosta, Aikins, & Wargo-Aikins, 

2017; Parent, Garai, Fore hand, Roland, Potts, 

Haker, Champion, & Compas, 2010). 이에 본 연

구는 유아기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과 주요 개인특성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방과 조기중재의 가능

성을 탐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기 문제행동

유아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판단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사회적 맥락에 의한 것인지 

혹은 해당연령에 따라 문제행동에 대한 범위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유수옥, 2013). 이

에 문제행동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

만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와 Rescorla(2000)

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Achenbach와 

Rescorla(2000)는 문제행동을 정서적 갈등과 행

동상의 어려움이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재화 문제행동은 심리

적인 갈등이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심

리내적인 어려움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등이 포함된다. 이와 달리, 외현화 문제행동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하며 공

격성과 주의집중문제 등이 포함된다. 두 가지 

문제행동 모두 이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모의 개인 심리적 특성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자 양육자인 어머니와

의 관계를 통해 유아는 세상을 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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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유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 중 1차

적 환경이며, 유아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설경옥, 2017). 이

러한 이유에서 현재까지도 유아기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모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

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유아기 문제행동의 원

인으로 모의 양육스타일이나 양육태도를 주로 

다루었다(길혜지, 황정원, 2017; 김미진, 2016;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이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잘못된 부분의 수정

이 용이하고 결과적으로 치료적 개입이 수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처방적 지침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은 양육태도나 양육방식

에 대한 문제점만을 언급함으로써 양육활동에

서 보다 근원적일 수 있는 모의 정서적 평정

유지와 부정적인 감정․행동의 조절을 다루지 

않았다(Bridgett, Burt, Laake, & Oddi, 2013; 

Goldberg & Easterbrooks, 1984). 이는 양육활동

에 중요할 수 있는 양육자의 인지적․심리적 

특성에 의한 영향력을 간과한 것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개인심리적 특성은 유아기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

나일 수 있다. 그럼에도 유아기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조복희(1999)는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

했고,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과 김혜

인(2014)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어머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밝

히기도 했다. 더욱이 모의 양육특성과 개인적

인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와 모의 개인 심리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모를 유형별로 탐색해보고, 유형에 따른 유아

기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과 적

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자 

양육특성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선정하였고, 모

의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는 인지적․정서적 

조절능력과 이러한 조절능력의 정신적 자원이 

될 수 있는 마음챙김을 선택하였다. 해당 변

인들의 선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아래와 같

다.

모의 양육스트레스

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

행동이나 사회적 부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 양육스트레스

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며(Abidin, 1992), 자녀양육이 계속되는 한 지속

적인 속성을 지닌다. 즉, 시간이 경과해도 그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아가 발달하는 

과정 내내 부적응적인 양상이나 외현화 및 내

재화 문제를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Crinic, Gaze & Hoffman, 2005). 현대사회의 급

격한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자녀양육에 대한 모의 책임과 

역할의 요구수준을 높여 자녀양육에 대한 모

의 스트레스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윤지향, 정인숙, 2013). 또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출생부터 시작되어 

성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져 누적되고 

종국에는 모의 삶 만족도나 자녀와의 상호작

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Crinic & 

Greenberg, 1990). 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

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공격

성과 같은 문제행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송진영, 김규수, 2012),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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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도 역시 높아진

다(이의정, 이상균, 2009).

모의 정서조절곤란

부모자녀관계는 정서적인 측면이 중요시되

는 특수한 관계로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이 갈

등유발에 큰 역할을 하며(Dix, 1991), 나아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자녀의 심리상태와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정숙, 문보경, 

2010).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조절의 실패가 계

속 반복되는 것으로(Cole, Michel, & Teti, 1994),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정서․인지적 측

면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

아기와 공통점을 지니는데(전효정, 이귀옥, 

2002), 부모의 정서조절곤란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이귀숙, 김현숙, 2016)에 따

르면, 모의 정서조절곤란은 자녀의 외현 및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자녀

의 우울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

다(Yap, Allen, & Sheeber, 2007). 모의 정서는 양

육행동의 밑바탕이 되며(Dix, 1991), 정서의 표

현과 조절을 포함하는 자녀의 정서사회화에 

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Thompson, 2014), 모의 정서조절곤란은 

유아기 자녀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의 인지적인 자기조절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만큼이

나 중요한 것이 자신을 상황에 맞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일 수 있다. 이는 건강하고 행

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요소로 본 연구

에서는 ‘인지적인 자기조절’로 통합하여 지칭

하고자 한다. 인지적인 자기조절은 크게 자기

통제와 자기관리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자기통

제력이란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을 포함하는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능

력이다(Baumeister, 2002). 자기통제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신체화, 우울 그리고 불안과 같은 

증상들이 더 적게 나타나고, 가족구성원들 간

의 응집력이 높으며 갈등이 적고 더 안정적인 

애착을 보인다(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충동적이고 무

감각하며, 이런 성향은 음주나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Pokhrel, 

Sussman, Rohrbach, & Sun, 2007). 낮은 자기

통제력은 사람들이 자기조절에 실패하는 원

인 중의 하나라고 제안되었다(Muraven & 

Baumeister, 2000). 한편, 자기관리는 기술이나 

전략을 사용해서 행동변화를 주도하는 과정으

로(Manz & Sims, 1980),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

도록 하여 목표행동의 유지와 일반화를 향상

시킨다(Harchik, Sherman, & Sheldon, 1992). 인지

적 자기조절을 구성하는 자기통제와 자기관리

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김종훈, 

김민정, 정미라, 2018), 삶에서의 긍정적인 결

과물 산출과 인생의 성공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되었다(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인지적 자기조절에 해당되는 자기통제와 자기

관리는 주로 중독문제나 스트레스 관리․대처

와 같은 요인들과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고, 이를 양육이나 정서조절곤란과 

함께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지적 

자기조절에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포함되는데(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이러한 점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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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강수경, 이순행, 

정미라,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

하는 능력인 인지적인 자기조절변인을 정서조

절곤란과 함께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 변인

으로 보았다.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쉬운 자녀

양육 상황에서 모가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거

나 변경하는 인지적인 자기조절능력은 필수적

일 수 있다.

모의 마음챙김

한편, 2000년대 이후 명상이 대중화되고 이

를 심리학적 배경 속에 적용하여 체계화한 마

음챙김이 심리치료에 폭넓게 적용됨에 따라

(전종희, 이우경, 이수정, 이원혜, 2007; 이우경, 

방희정, 2008), 연구자들은 유아 및 아동의 문

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마음챙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마음챙김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밝혀졌다(김경희, 이복

순, 2009). Teasdale 등(2000)에 따르면 마음챙김

은 자기 자신을 생각과 감정에서 분리하여 거

리를 두는 능력으로 보았고, Bishop 등(2004)은 

주의전환을 통한 자기조절과 자기경험을 있

는 그대로 관찰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최근 

마음챙김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들이 활

발해지면서 마음챙김의 개념이 자녀양육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Duncan, Coatsworth, & 

Greenberg, 2009), 마음챙김과 양육스트레스 및 

자기조절변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

했다. Bögel(2010)에 따르면, 마음챙김적 양육

태도를 가지게 되면 자녀에 대한 부정적 편견

이 줄고 부모자녀 관계형성에 도움을 줌으로

써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되었다. 

상담센터에 방문한 9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심희원(2012)의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수준

이 높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

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

챙김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내적 자원

일 수 있으며, 모의 조절능력을 더욱 활성화

하고 자기 안정을 유도하여 유아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개인

특성 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기존 이론

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특성(예: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및 가족상호작용양식 

혹은 의사소통을 근거로 유형을 분류하여 자

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왔다(김미진, 

2016). 예를 들어, 조순옥(2014) 및 길혜지와 

황정원(2017)은 각각 가족의 상호작용과 부모

의 양육태도에 기반하여 유형을 구분하였고,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유형별로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의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기

존 연구는 존재하지만(유지연, 황혜정, 2017), 

이를 양육 환경요인과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불어, 모의 개인 심

리적 특성 역시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닌 다양

한 요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조유진, 2012), 이에 대한 통합적 접

근과 검토를 통해 존재 가능한 다양한 유형들

을 탐색하고 문제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집

분석을 적용하여 모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 다

각적으로 고려된 하위집단을 분류하여 집단특

성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유형별 차이와 자녀 

문제행동 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개입의 효

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더

불어 본 연구는 각 유형의 차이를 고려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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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조기개입의 가능성을 열고 유아기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 시 예방 효율성

을 증진하는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모의 양육 및 개인특성에 따라 군

집화가 가능한가? 둘째, 각 군집별 어떤 차이

를 보이는가? 셋째, 군집별 자녀의 문제행동

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대상자는 교사 연수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사립 유치원 교사 74명을 통해 교

사가 근무하는 각 유치원에 유아대상 부모용 

안내문을 배부한 후 유아 부모들의 자발적인 

연구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동의를 얻은 후 연

구대상을 모집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

하는 만 3-6세 자녀를 둔 어머니 501명의 참

여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을 중도 포기한 참가자 및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46명의 자료(9.2%)를 제외하여 총 455명

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6.53세(SD=3.76)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의 자녀연령에 따라 3세 유아의 모 99명

(19.9%), 4세 유아의 모 154명(30.9%), 5세 유

아의 모 140명(28.1%), 6세 유아의 모 62명

(12.4%)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의 자녀성별

은 남아 258명(56.7%), 여아 197명(43.3%)이었

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양육 스트레스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

(Parenting Stress Index; PSI/Short Form)를 안지연

(1999)이 요인분석을 통해 세 요인으로 재구성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도구는 총 3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안지연

(1999)이 원 도구에서 어머니들이 대답하기 어

변인 구분 전체(%)

연령

20대 15(3.3%)

30대 249(54.7%)

40대 65(14.3%)

미응답 126(27.7%)

자녀

성별

남 258(56.7%)

여 197(43.3%)

자녀

연령

3세 99(19.9%)

4세 154(30.9%)

5세 140(28.1%)

6세 62(12.4%)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2(.4%)

고등학교 졸업 75(16.5%)

2, 3년제 대학교 졸업 115(25.3%)

4년제 대학교 졸업 200(44.0%)

대학원 졸업 53(11.6%)

기타 10(2.2%)

취업

상태

취업 175(38.5%)

비취업 242(53.2%)

시간제 35(7.7%)

기타 3(.7%)

표 1. 연구 참여자의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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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문항, 중복되는 문항 등을 제외하고 부

정문항의 일부를 긍정문항으로 수정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예. ‘나

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

을 갖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문항을 ‘나는 내 아이에 대해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싶다’로 수정).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지

연(1999)은 각 문항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부모

가 자각한 스트레스(8문항, 예, “나는 친구가 

없고 외롭다”), 부모역할 스트레스(10문항, 예, 

“아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느

껴진다”, “내 아이는 놀 때 별로 웃지 않는

다”),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7문항, 

예, “내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면 매우 신경질

적이다”)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부모가 자각한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경우 문항내용에 보다 부합하도

록 구체화하기 위해 ‘부모의 주관적 고통감’과 

‘역기능적 상호작용(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으로 각각 하위요인의 명칭을 

재명명하였다. 어머니 자료에 대한 본 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모의 주관적 고

통 .64, 부모역할 스트레스 .79, 까다로운 자녀 

.80 이었다.

정서적 자기조절 곤란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

란 척도(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하고 타당

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7문항. 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

황하게 된다”),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6문항. 

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 충동통제 곤란(6문항. 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8문항. 

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

게 이해한다), 정서조절 전략의 제한(6문항. 

예, “내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

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3문항. 예,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타당화 과정에서 5개 문

항이 하위요인이 분류되지 않아 원도구의 소

속 하위요인에 따라 분류하였다(조용래, 2007).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은 감정적인 반응을 받

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지향행

동의 어려움은 목표 지향 행동을 추구하는 것

에 대한 어려움을, 충동통제 곤란은 충동 조

절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한다.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은 정서적인 자각이 부족함을 

의미하고, 정서조절 전략의 제한은 정서 조절 

전략에의 접근에 대한 한계를, 정서적 명료성

의 부족은 정서적인 명료함이 부족함을 의미

한다. 본 도구에서 말하는 주의와 자각은 자

신의 욕구나 감정에 의해 편향된 주의로 판단

적이며 초점화된 주의라는 점에서 마음챙김 

도구에서의 주의집중 및 현재자각 문항과 차

이를 갖는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

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기조절 곤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요인별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총점을 사

용하였으며 어머니 자료에 대한 본 도구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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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 이었다.

인지적 자기조절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자기조절을 살펴보기 

위해 Mezo(2009)가 개발하고 김종훈, 김민정과 

정미라(201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점검(6문항, 예, “나

는 목적 달성을 위한 일을 할 때, 정기적으로 

진행 사항을 확인한다.”), 자기평가(5문항, 예, 

“내가 성취한 목표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

다.”), 자기강화(5문항, 예, “나는 내가 진전을 

보이면 스스로에게 특별한 선물을 한다.”)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점검은 개인이 목표달성 

행동의 맥락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신

중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평

가는 개인이 목표 행동과 내면화된 자신의 기

준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자기강화는 자기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보상 또는 자기 처벌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자기조절의 문항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 및 성취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과와 관련

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

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점

수를 사용하지 않고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어

머니 자료에 대한 본 도구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3 이었다.

마음챙김

박성현(200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마음챙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탈중심적 주의

(5문항, 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올랐을 때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비판단적 수용(5문항, 

예, “나는 스스로 내가 이런 것을 원해서는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자각(5

문항, 예, “나는 순간순간 내 기분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주의집중(5문항, 예, 

“어디다 물건을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괴로

운 경우가 많다”)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

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

의 문항은 모두 부정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사람들에게 마음챙김의 결여 상태

(mindless states)가 매우 일반적이며 참가자들의 

마음챙김 수준을 확인하기에 보다 적합한 진

술문의 형식이라는 선행연구의 제안을 따랐기 

때문이다. 탈중심적 주의는 걱정이나 부정 정

서와 같은 마음의 현상에 압도되지 않고 관찰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비판단적 수용은 자신

의 내적 경험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발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현재자각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경험을 즉각적이고 명료하게 알

아차리는 것을 의미하며, 주의집중은 현재의 

경험이나 과업에 주의를 유지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마음챙김에서 말하는 주의

는 비판단적이고 개방적인 ‘순수한(bare) 주의’ 

(Nyanaponika Thera, 1962)이자 융통성있고 고정

되지 않은 ‘초연한 주의(attentional detachment)’ 

(Wells, 2005)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의와는 

다른 차이점을 지닌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

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수 계산 시 모든 하

위요인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마

음챙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

인별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총점을 사용하였

으며 어머니 자료에 대한 본 도구의 내적합치

도(Cronbach’s α)는 .9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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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

Achenbach(2000)의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½-5(ASEBA)를 오경자, 김영아(2008)가 

표준화한 도구인 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CBCL 1.5-5)을 사용하였다. 이는 만 18개월에

서 만 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의 주 양육자가 자녀의 정서 및 문제행동을 

평가하도록 표준화된 도구이다. 해당 도구는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수면문제, 기타문

제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36문항)와 외현화 

문제(24문항)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내재화 문제는 다시 정서적 반응성(9문항), 

불안/우울(8문항), 신체증상(11문항), 위축(8문

항)으로 구분되며(예,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

기 변하곤 한다”/“애정이나 관심을 표현해줘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외현화 문제는 

주의집중 문제(5문항)와 공격행동(19문항)으로 

구분된다(예,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원점수를 환산한 T점수를 사용한

다. T점수가 60(백분위 84)이상, 64 미만인 경

우는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며, T점수가 64(백분

위 92)이상인 경우는 임상범위에 해당한다. 본 

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내재화 문

제행동 .85, 외현화 문제행동 .89 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모의 

양육스트레스, 정서적 자기조절 곤란, 인지적 

자기조절, 마음챙김에 따른 하위유형을 분류

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

해 Ward의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후, 비계층적인 K-평균 군집

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통해 참가자를 

해당 군집에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의 양

육스트레스, 조절능력 및 마음챙김 수준에 따

변인 1 2 3 4 5 6

1. 모의 양육스트레스 1

2. 모의 정서적 자기조절 곤란 48** 1

3. 모의 인지적 자기조절 -.35** -.47** 1

4. 모의 마음챙김 -.47** -.70** .45** 1

5.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44** .26** -.20** -.30** 1

6.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41** .21** -.17** -.21** .64** 1

평균 2.25 2.39 3.29 3.58 7.44 7.05

표준편차 .42 .51 .43 .52 6.00 5.86

왜도 .12 .53 -.41 -.06 1.12 1.04

첨도 -.02 .55 .55 .01 1.23 .76

**p<.01

표 2. 주요 변인들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N=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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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녀 문제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

하였고, 분산의 동질성 검증 결과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아 Games-Howell 사후검증을 실시

하였다.

결  과

상관분석

상관분석 결과,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마음

챙김, 인지적 자기조절(각각 r=-.47, r=-.35,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자기조

절 곤란,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각각 r=.48, r=.44, r=.41, p<.01)과

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모의 정서적 자기조

절 곤란은 인지적 자기조절, 마음챙김(각각 

r=-.47, r=-70,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 r=.26, r=.21, p<.01)과는 정적 상관이 

유의했다. 모의 인지적 자기조절은 마음챙김

(r=.45, p<.01)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고, 자

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각각 r=-.20, r=-.17, p<.01) 부적 상관이 나타

났다. 모의 마음챙김은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

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각각 r=-.30, r=-.21, 

p<.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내재

화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r=.64, p<.01)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군집분석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마음챙김 및 조절능력

에 따른 군집의 수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서 Ward의 계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를 위해 ‘모의 양육스트레스, 정서적 자기조절 

곤란, 인지적 자기조절, 마음챙김’ 네 가지 요

소를 표준화 점수로 변환한 후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군집화 일정표의 변화폭과 덴드

로그램을 통해 세 가지 군집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군집의 수를 3

개로 지정하여 비계층적인 방법인 K-평균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집 1에는 87명(19.1%), 군집 2에는 139명

(30.5%), 군집 3에는 229명(50.3%)이 포함되는 

그림 1. 군집별 모의 양육스트레스, 마음챙김 및 조절능력 표준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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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군집유형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의 양

육스트레스, 정서적 자기조절 곤란, 인지적 자

기조절, 마음챙김의 표준화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군집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은 양육스트레스

(.85)와 정서적 자기조절 곤란(1.39)은 양수로 

나타난 반면, 인지적 자기조절(-1.07)과 마음챙

김(-1.23)은 음수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는 높

으면서 조절특성은 낮으므로 ‘조절저하 취약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군집 2는 양육스

트레스(-.94)와 정서적 자기조절 곤란(-.87)은 음

수로 나타났고, 마음챙김(.93)과 인지적 자기조

절(.70)은 양수로 나타나 ‘조절유지 양호유형’

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양육

스트레스(.25), 정서적 자기조절 곤란(.00), 인지

적 자기조절(-.02), 마음챙김(-.10)의 표준화 점

수가 모두 평균 범위에 이르고 있어 ‘일반 평

균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특성의 차이

모의 양육스트레스, 조절능력 및 마음챙

김 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과 

Games-Howell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절유지 양호유형’은 

‘조절저하 취약유형’ 및 ‘일반 평균유형’과 대

비하여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

제행동 특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러

나 ‘조절저하 취약유형’과 ‘일반 평균유형’은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모에게 초점을 맞추어, 환경적 

요인인 양육 스트레스와 함께 모의 개인적 특

성에 해당하는 인지적․정서적 조절능력 그리

고 조절능력의 정신적 자원이 될 수 있는 마

음챙김에 기초해서 존재 가능한 유형을 탐색

해보고, 유형에 따른 유아기 문제행동을 살펴

보았다. 특히, 모의 양육특성과 개인적인 특성

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다

는 점에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본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먼저, 상관분석을 보면 양육스트레스가 많

은 모는 정서적․인지적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도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양육스트

군집변인

군집 1

조절저하 

취약유형

(n=87)

군집 2

조절우수 

양호유형

(n=139)

군집 3

일반 

평균유형

(n=229)

F
부분


사후

검증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43(1.15) -.46(.71) .11(.99) 17.98*** .11 1, 3>2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26(1.09) -.37(.82) .12(1.01) 10.00*** .06 1, 3>2

주. 자녀의 문제행동 점수는 표준화 점수로 표기, 사후검증은 Games-Howell 방법 사용, ***p<.001

표 3. 군집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특성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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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는 자녀의 문제행동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안혜진, 2018). 반대로 유아의 문제행동

이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신명

선, 김효정, 2017)도 있지만, 두 변인이 서로에

게 상호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Mackler, 

Kelleher, Shanahan, Calkins, Keane, & O’brien, 

2015) 더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을 매개로 유아

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안혜진, 2018)를 비롯하여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Barry, Dunlap, 

Cotten, Lockman, & Wells, 2005). 이처럼 양육스

트레스는 다른 변인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마음챙김과 자기조절

에 방해물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녀의 문

제행동과도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

조절영역을 보면, 인지적 자기조절을 잘하

는 모는 마음챙김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적

었으며 자녀의 문제행동 역시 적었다. 인지적 

자기조절이 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되며(강수경, 

이순행, 정미라, 2018),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

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양육행동임

을 고려할 때(Abidin, 1992) 이 역시 자녀양육

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정서

조절에 곤란함을 지닌 모도 인지적 자기조절

과 마음챙김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자녀의 문

제행동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서조절곤란을 지니는 모의 자녀는 문제행동이 

많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귀숙, 김현숙, 2016), 자녀양육에서 모의 정

서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사된

다. 따라서 모의 조절능력은 자녀의 문제행동

의 예측가능 요인이자 선제적인 개입 시 이를 

낮춰야하는 목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마음챙김을 잘하는 모는 양육스트레스가 

적고 정서적․인지적 자기조절을 잘하며 자녀

의 문제행동 역시 적게 보였다. 마음챙김의 

궁극적인 지향은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게 돕

는 것으로(박상규, 2008), 정서조절곤란을 줄이

고(Hayes & Feldman, 2004) 나아가 전반적인 자

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Kabat-Zinn, 1990).

다음으로, 모의 양육스트레스, 정서적․인지

적 조절능력 및 마음챙김에 기초하여 군집분

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 양육스트레스, 낮은 

마음챙김, 낮은 인지적 자기조절, 높은 정서조

절곤란인) 조절저하 취약유형’이 87명(19.1%)으

로 가장 적었고, ‘(평균수준 양육스트레스, 마

음챙김, 인지적 자기조절, 정서조절곤란인) 일

반 평균유형’은 229명(50.3%)으로 가장 많았으

며, ‘(낮은 양육스트레스, 높은 마음챙김, 높은 

인지적 자기조절, 낮은 정서조절곤란인) 조절

유지 양호유형’은 139명(30.5%)이었다. 본 연구

의 유형들은 양육환경에서 필연적일 수 있는 

스트레스와 양육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의 반응

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인 조절능력, 그리고 

마음챙김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분류라는 점에

서 그 의의를 갖는다.

세 가지 유형들의 특징과 함께 각 집단별 

자녀의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보면, 세 유형 

중 가장 적었던 조절저하 취약유형은 양육스

트레스와 자기조절영역의 어려움이 두 유형에 

비해 높고 마음챙김 수준이 낮으며, 자녀의 

문제행동수준도 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유형의 경우, 현재 자녀의 문제행

동의 수준 자체는 임상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있으나 양육자의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낮은 

조절능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약함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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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정서적․인지적 조절능력의 경

우, 높은 반응성과 유연함은 부모 역할을 수

행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Kienhuis, Rogers, 

Giallo, Matthews, & Treyvaud, 2010). 특히, 아이

의 충동적인 행동, 문제해결 혹은 빠른 결정

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감정을 조

절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행동을 계획하

고 수정하는 조절능력을 빈빈히 요구받기에

(Kienhuis, Rogers, Giallo, Matthews, & Treyvaud, 

2010), 정서적․인지적 조절능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된 부모들은 과도한 부

정적 정서성으로 인하여 과잉반응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고(Skowron & Friedlander, 1998), 아

동 학대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처럼 부모의 정서조절 저하는 자녀의 정서적 

표현에 덜 민감하고 정서처리의 제한된 기술

로 인해 자녀로 하여금 강렬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행동문제를 증가시

킨다(Larson, Moneta, Richards, & Wilson, 2002). 

인지적 조절은 양육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

천하는 능력을 지지하고(Galinsky, 2010), 모의 

양육행동을 실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에 향

상의 필요성이 높다. 최근 들어 중년기 및 

노년기 성인의 전두엽의 신경가소성과 경험

에 따른 반응성 향상의 실증 결과가(Dahlin, 

Nyberg, Backman, & Neely, 2008) 증가하고 있

어 유전적 특성(Beaver, Wright, & Delisi, 2007)

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관심

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지행동적 훈련과 명

상훈련이 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들은

(Diamond, 2013)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마음챙김은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조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을 향

상시키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

졌다(김교헌, 2008; Hayes & Feldman, 2004; 

Bögel, 2010). 더욱이 마음챙김은 특질보다는 

특정한 심리적 상태(Sternberg, 2000) 혹은 양식

에(Bishop, 2004) 가까운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마음챙김이 특정한 심리적 과정이며 훈련을 

통해 개발되어질 수 있는 기술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성현, 2006). 따라서 마음챙김

영역을 향상시켜 인지적․정서적 자기조절능

력을 키우는 것은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유

아기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

생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조절저하 취약유형은 정서적․인지적 조절능

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 인지행동적 훈련과 함

께 양육스트레스 및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포

함된 보다 종합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포함된 일반 평균유형

은 양육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조절영역과 마음

챙김이 모두 평균수준으로 과반수의 모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조절유지 양호유형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를 보

았을 때 현재는 양육 스트레스를 비롯한 모의 

개인특성들의 영향이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스트레

스가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

이 커지면서 조절유지 양호유형과는 다른 양

육행동을 보일 여지가 있다. 특히, 독립적인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에 관한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일반 평균유형의 경우에

는 환경적 양육 특성 요인인 양육 스트레스의 

관리가 예방적 개입을 위해 요구된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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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이 용이해짐에 따라 

많은 양육자들이 이미 훌륭한 양육 지식을 갖

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양육지식과 

적응적인 양육개입법을 실행하기 어렵게 하는 

스트레스 환경에 살고(Wahler & Dumas, 1989), 

양육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적 

요구를 다뤄야하는 능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훼손될 수 있다(Lupien, McEwen, Gunnar, 

& Heim, 2009). 부모들이 배운 양육 기술과 지

식을 정서적인 자극 상황에서도 더 잘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지적 조

절능력이 필수적이다. 일반 평균유형 경우는 

현재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기존 양육

지식을 잘 활용함으로써 양육의 효율성을 높

이고 양육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조절능력의 향상이 요구되며 그러한 

조절능력을 높일 수 있는 마음챙김교육도 도

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평균유형의 경

우에는 조절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 인지 행

동적 개입과 마음챙김훈련이 포함된 부모교육

은 개입전략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높은 자기조절능

력을 지닌 부모들은 환경에 따라 강한 정서로 

반응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보다 유연

하고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양

육의 질 향상을 넘어 모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반 평균유형은 

자녀의 문제행동발생의 예방과 모의 삶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

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챙김 훈련에 

보다 초점을 맞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 조절유지 양호유형은 세 집단 중 양

육스트레스와 정서조절 어려움이 가장 적었고 

인지적 자기조절과 마음챙김 역시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높은 정

서적 조절능력을 지닌 모는 자녀의 부정적

인 정서에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며(Hughes & 

Gullone, 2010), 섬세함과 온정을 지니고 더 많

은 감정적 표현을 하면서 양육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한다(Chico, Gonzalex, Ali, Steiner, 

& Gleming, 2014). 이처럼 모의 높은 정서적 

조절능력은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유연한 양육

과 관련된다(Crandall, Deater-Deckard, & Riley, 

2015). 인지적 조절능력이 높은 모도 사회적․

교수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양육행

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수경, 이순행, 

정미라, 2018). 마음챙김 역시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

봄으로써 스스로를 조절하게 하고 자녀의 부

정적 정서에도 인내심을 갖게 함으로써 결국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한다

(Rutherford, Wallace, Laurent, & Mayes, 2015). 종

합하면, 모의 조절능력과 마음챙김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모가 취하게 될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줌으

로서 자녀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Crandal과 동료들

(2015)이 2000년에서 2014년에 걸쳐 출판된 35

개의 논문리뷰를 통해 제안한 ‘모의 정서적․

인지적 통제 능력과 양육에 대한 다세대적 영

향의 개념적 모델’과도 일치한다. 다양한 분야

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정서적․인지적 조절능

력이 양육의 실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결

정적임을 제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모의 이 같은 개인특성 변인들은 온정적이고 

민감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형성하게 함으로

써 자녀의 문제행동의 발생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변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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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들은 조절저하 취약유

형이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

적인 개입이 가장 필요한 유형이라는 점에 주

목했다.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 요구되는 모의 

개인적인 특성을 향상시키는 선제적 접근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발생을 줄이고 나아가 

모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발달과 적응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에게 초점을 맞

추다보니, 양육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는 맥락

적 요인의 영향이 간과되었을 수 있다. 삶의 

부정적인 사건들, 가정내 혼란 혹은 빈약한 

부부관계의 질과 같은 맥락적 요인들은 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적․인지적 조절능력을 

비롯하여 양육과정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맥락

적 요인들은 모의 개인특성변인들과 자녀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으며 정서적․인지적 조절능력의 형성에도 

중요할 수 있다. 나아가 부의 양육활동의 참

여가 많아짐에 따라 부의 정서적․인지적 통

제 능력이 포함된 연구 역시 요구되는 실정이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 같은 맥락적 

요인의 영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척도상의 

문제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저하 취

약유형과 일반 평균유형간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해당 척도가 리커트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관련하여 선택의 폭이 좁

아 분산이 작아짐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변

별하는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 수

준에 대한 선택을 다양화함으로써 집단 간 차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 세 번째는 정서조절과 인지조절 및 마

음챙김에 대한 구성개념이 그 특성상 용어의 

중복이 있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서적 통제와 인지적 통제는 

서로 얽혀있다(Zelazo, Qu, & Kesek, 2010). 정서

는 인지적인 과정의 선택들을 좁히고 우선순

위를 정하는 것을 돕는다(Lemerise & Arsenio, 

2000). 이처럼 정서와 인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지만 서로 다르다. 마음챙김의 정의 역

시 ‘상위 인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의조절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알아차림’으로 주의 및 

조절영역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위인지는 인

지에 대한 인지 즉, 인지과정의 감찰과 조절

전략이다(김교헌, 2008). 이는 하위체계에서 이

루지는 정서적 조절과 인지적 조절을 상위 체

계수준에서 감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

한 용어의 중복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개념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추

후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횡단연구로 각 유형에 대한 예후를 알 수 없

고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만을 제안하는 제한

점을 지닌다. 그러나 추후연구에서는 각 유형

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개입 프로그램을 제

작한 후, 이에 대한 효과 검증과 함께 장기적

인 영향과 예후를 알 수 있도록 2-3년 후 재

평가하는 종단연구가 행해진다면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추가적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자

면, 본 연구에서 다룬 인지적 자기조절은 현

재까지 양육의 주제와 함께 다룬 연구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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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로 추후 연구에서는 인지적 통제 및 

인지적 정서조절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변인의 개념을 보다 명

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정서적․인

지적 자기조절 및 마음챙김과 같은 개인의 

내․외적 변인을 다루었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이나 정서표현양식과 같은 행동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양육자가 변경해야

하거나 지향해야하는 행동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행동수정 및 개입 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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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of Child-Rearing Stress and Maternal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Young Children Problematic Behavior: A Cluster Analysis Study

Jung Mi-ra        Joo-ha Park        Ji-eun Han        Su-jin Yang

      Gachon University                     Ewha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luster types based on maternal child-rearing stres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ll of which are known to have important associations with you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o this end, 455 mothers of children aged three to six were recruited for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o analyze the data, cluster analysis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Three potential groups emerged: (1) low regulation weak type (high child-rearing stress, high 

emotional dysregulation, low cognitive self-regulation, and low mindfulness), (2) general average type (an 

average level of child-rearing stress, emotional dysregulation, cognitive self-regulation, and mindfulness), and 

(3) high regulation moderate type (low child-rearing stress, low emotional dysregulation, high cognitive 

self-regulation, and high mindfulness). The high regulation moderate type scored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other two i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However, the low regulation weak type and the general 

average type did not differ i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The results 

imply that early integrative intervention that helps alleviate maternal child-rearing stress and promotes 

mothers regulatory resources should be instated to mitigate young children behavioral problems.

Key words : child-rearing stress, emotion dysregulation, cognitive self-regulation, mindfulness, behavior problem


